
석유화학 경쟁력의 허상
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싱가폴과 FTA (자유무역협정) 체결 때 초산(Acetic Acid),

페놀(Phenol), LDPE, HDPE, PP, PVC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을 관세양허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

건의했다고 한다. 화학산업의 근간인 C A ( C h l o r - A l k a l i )도 마찬가지로 양허대상에 포함되면 큰 타격을 입을

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.

국내 석유화학제품이나 C A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짐작돼 왔으나 관련단체들이⌜한

국-싱가폴 FTA 체결에 따른 석유·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⌟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싱가폴이

F T A를 체결하면 국내 석유 및 석유화학, CA 생산기업들이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입을 것이라고 공식 주

장하고 나서기는 처음이다.

전경련과 석유화학협회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. 석유화학제품 경쟁력의 요체로 원가의 6 0 - 7 0 %를 차

지하고 있는 나프타는 한국과 싱가폴 모두 핵심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프타 구매가격이 2 0 0 4년

2월 기준 톤당 3 3 2달러에 달하는 반면 싱가폴은 100% 자급하고 있어 한국이 톤당 평균 2 0달러 정도 불리

한 입장이다. 또 한국은 연료, 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

고 있으며, 싱가폴의 1인당 G D P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기업의 임금 또한 오히

려 한국이 싱가폴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.

맞는 말이다. 한국이 석유화학제품 원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프타를 비롯해 유틸리티, 임금

등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. 싱가폴에 대해서만 불리한 것도 아니요, 에탄

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중동과는 비교대상도 되지 않는다.

기껏해야 플랜트 노후화가 심각한 일본이나 유럽에 앞서고 생산 및 응용에서 기술적인 열위상태에 있는

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. 그것도 5년 안팎에 불과해 2 0 1 0년경에는 중국이

한국을 추월할 것이 분명하고 동남아 국가들도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고 있다.

전경련과 석유화학협회가 분석한 대로 에틸렌 제조원가는 한국과 싱가폴이 1 0 0대71, PE(Polyethylene)는

1 0 0대7 4에 불과할 것이고,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이 가격경쟁력 열위에 있어 F T A가 체결되면 저가제품의

유입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.

싱가폴은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해 일찍

부터 선진 석유 메이저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. 특히, 석유·석유화학산업은

메이저의 진출로 정유에서 석유화학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고 현재도 한국산과 경쟁관계에 놓

여 있다.

그렇다고 싱가폴과 F T A를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을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은

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. 관세양허대상품목은기껏해야 에틸렌, 프로필렌, 부타디엔, P-X, Caprolactam, 알킬벤

젠, 에폭시수지, PET, 석유수지, SM, MDI, MA, TPA, DMT,

AN, TDI, MDI에 그치고 있다.

양허유예품목도 카본블랙, 벤젠, 톨루엔, 자일렌 EG, PO,

P P G에 그치고, 부탄올을 비롯해 옥탄올, 페놀, 아세톤, 초산,

초산에틸, 아크릴산, Acrylate, POM, LDPE, HDPE, PP, 폴리

아미드, EPS, GPPS, HIPS, PC, PA, PVC, SB-L, SBR, BR,

NBR, EPR, EVA, VAM, EDC, VCM, MMA, DOP, ABS,

PMMA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

있다.

한마디로 싱가폴과 F T A를 체결하지 말자는 주장이며, 칠레

와의 FTA 체결을 결사반대하던 농민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

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. 농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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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수출을 못해 국가경제가 엉망이 될 지경이라던 전경련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존립기반이 무너질

것이라는 엄살과 함께 내놓은 안이 기껏해야 이 수준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.

석유화학기업들은싱가폴과의 F TA 체결 때 개방하지 말자는 억지주장에 앞서 왜 싱가폴에 비해서도 경쟁력

이 뒤지게 되었는지자성과 함께참회하는 자세를가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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